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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로 불꽃축제 통신 품질 지킨다
-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 불꽃축제 맞춰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 운영
- A-One 활용해 지난해 트래픽 데이터 기반으로 통신망 설계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9. 2.]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CEO 정재헌, www.sktelecom.com)은 오는 5일 여의도한강시민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 대비해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7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불꽃쇼 시간대에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지난해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행사 트래픽을 예측했다. 지난해 순 방문자는 19만 3,000명, 불꽃쇼 시간대 최대 동시 접속자는 8만 8,000명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등 인접 지역과 마포대교 물빛광장까지 인파가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이를 반영해 SKT는 여의도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시계탑·여의나루역 등에 고정 시설을 늘리고, 이동기지국·전기차 기지국 등 임시 시설을 추가 투입해 통신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에는 자체 개발한 AI 운용 시스템 'A-One(Access All-in-One)'을 적용했다. 무선 액세스망 운용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한 A-One은 행사 정보를 실시간 자동으로 센싱하고, AI가 통신 품질과 트래픽을 예측해 이동기지국의 수량과 위치까지 자동으로 도출한다.

지도에서 행사 장소를 지정하면 AI가 예상 관중 수와 자사 가입자 수, 기존 장비의 수용 인원과 부하율을 즉시 분석해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증설 위치를 추천한다. 행사 당일에는 트래픽 집중 구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SKT는 이 같은 AI 기반 운용으로 행사 분석·대응 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복재원 SKT 네트워크 운용담당은 "AI 기반의 혼잡도 사전 예측 및 통신망 관리로 고객들이 축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SKT는 9월 5일(토) 여의도한강시민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에 대비해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SKT 구성원들이 축제에 대비해 이동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image1.jpg
Koo

BREFIKE





